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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배포 후 즉시 사용 배포 2026. 9. 9.(수)

AI 시대 장애인 재활의 미래, 
한·중·일 연구협력으로 찾다
- 2026 한·중·일 재활연구 국제심포지엄 개최 -

 국립재활원(원장 김동아)은 9월 9일(수) 10시 서울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

(서울 송파구)에서 「2026 한·중·일 재활연구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해 세 

나라의 전문가들이 인공지능(AI) 기반 재활과 건강관리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18회를 맞은 재활연구 국제심포지엄은 ‘AI 시대의 장애인 재활과 

건강관리(Rehabilitation and Health Management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the Age of AI)’를 주제로 마련됐다. 

 국립재활원, 중국 재활연구센터(CRRC), 일본 국립장애인재활센터(NRCD)

는 2009년 업무협약(MOU)을 계기로 강연과 국제 학술행사 개최 등 재활

연구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이어오고 있으며, 올해 심포지엄은 국립재활원

이 개최했다.

 한국·중국·일본은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따른 장애 발생, 장애인 건강 

격차 문제, 사회참여 확대 필요성 등 공통의 과제를 안고 있다. 이번 심포지

엄은 세 나라가 이러한 시대적 과제 앞에서 각자의 연구 성과와 임상 경험

을 함께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각 세션에서 ▲AI와 함께하는 건강한 동

행, ▲사람 중심의 재활 연속성, ▲AI 기반 재활·돌봄로봇을 주제로 한·중·일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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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아 국립재활원장은 “AI 시대의 재활은 기술과 사람, 의료와 돌봄, 병

원과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라며, “오늘 이 자리가 최신 

기술 성과를 공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장애인이 자신의 지역사회에서 건강

하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

리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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